
자생식물로부터 성장 촉진물질 개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한약리학교실 김호철 교수팀은 자생식물 유래 전통 한약재에서 골 길이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약재를 발견하고 효능 및 작용기전을 밝혀내어 이를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발족된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정혁 박사)

의 연구비 지원아래 "국가 자생식물로부터 신경보호효과 식의약품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가시오가

피의 신경보호효과 효능을 이미 밝혀내 특허를 출원했고, 후속연구로서 오가피가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어린

아이의 성장지연을 치료하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에 착안해 연구하게 됐다.

흰쥐에 테트라싸이클린을 투여하면 칼슘과 결합하여 골이 형성되는 부분에 형광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이용

해 생후 3주된 흰쥐에 시료를 투여한 후 테트라싸이클린을 48시간 간격으로 투여함으로써 성장판의 길이 증가

를 비교 관찰한 결과 가시오가피가 정상성장에 비해 1.53배 성장했다. 양성대조군인 성장호르몬(1.89배)의 80%

정도로 효능이 우수했다.

연구팀은 가시오가피가 부작용이 적고 인지기능향상과 신경보호효능도 있어 상용화할 경우 소아 및 청소년

기의 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한의학에

서 어린아이들의 보약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육미지황환과 혼합한 처방을 구성했다.

처방 역시 골길이 성장을 촉진함이 확인돼 한국본초의학회지(2001년 4권 2호)에 이미 발표했고, 2002년 3월

초 Phytotherapy Research라는 국외저널에도 제출했으며, 진생성장원 이름으로 특허도 출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 성장발육, 체력증진 및 인지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대학교로부터 생명공학분야의 벤처기업인 파진바이오에 기술이전 되어 3월 진생성장원 브랜드로 상품

화될 예정인데, 중국 매일식품과 500만달러 수출계약을 진행중이며, 기타 25개국에 수출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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